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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성인의 세계시민의식 관련 요인 특성을 밝히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분

석을 위해 세계가치관조사 7차 조사의 한국, 중국, 일본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자본, 위협인식, 정보매체활용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분

석방법은 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주요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의 세계시민의식은 중국, 일본, 한국의 순서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인

의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같

은 동아시아 지역이더라도 성인의 세계시민의식 형성에 있어서 맥락 요인이 

각기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민자, 

외국인에 대한 단순한 접촉은 부정적 영향을, 외국인에 대한 신뢰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국과 일본 성인의 세계시민의식

을 높이기 위해서 이민자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신뢰와 공감을 끌

어내는 교육적 기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한국에서는 소속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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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계에 따라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였으며, 한국 성인의 

세계시민의식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세계 소속감을 교육 활동과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과 중국에서는 사회안전인식과 고용불

안이라는 위협인식이 세계시민의식에 아무런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

으며, 일본에서는 사회안전인식이 높을수록 고용불안이 앉을수록 세계시민

의식이 높았다. 이는 일본 성인은 이민자 수용의 문제를 국가나 사회적 상

황과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에서 

정보매체활용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으며, 이는 세 나라 모두 어떤 정보매

체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민자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어 : 이민자수용태도, 세계시민의식, 사회자본, 위협인식, 정보매체활용

Ⅰ. 서  론

오늘날 지구적 공동체 사회에서 세계시민성 또는 세계시민의식

(Global citizenship)은 근대적 시민성을 탈피한 새로운 시민의 소양과 

역량으로 여겨지며, 그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UNESCO, 2014; 

UNESCO, 2015; UNESCO & UIL, 2016).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 2015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이하 WEF)을 거쳐 

2015년 UN 지속가능한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1)에 포함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이하 GCED) 이행을 위한 국가적인 책무성도 높아졌다. 그

1) SDGs 4.7: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

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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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글로벌 의제로서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이를 국가 교육정책 내에서 주류화하고 이행하는 데는 편차

가 존재한다. 특히 개념적인 포괄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지역, 시대,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김진희, 2015; Tawil & 

Locatelli, 2015), 이로 인해 국가별로 세계시민성에 대한 관심 정도나 

교육정책에서 강조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국가 교육정책에서 시민교육은 주로 국가정체성 

형성이나 일국의 법률적 지위로서의 시민권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

었지만, 세계시민교육은 단일한 국가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과 

세계시민의식 함양이라는 모순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것을 요구한

다(강순원, 2014; 박환보, 2017). 이로 인해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공적 

책무성 요구는 지금까지 개별 국가들이 진행해 온 국가 교육정책에 

있어 개념적인 혼란이나 긴장을 야기하기도 한다(Sant, et. al., 2018). 

특히 이러한 혼란과 긴장은 일부 유럽 국가들이 이슬람 계열 이주민 

여성들의 히잡(hijab)이나 부르카(burqa) 착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사례

와 같이, 이주민의 정체성과 법률적 시민권의 관계 설정 방식에 따

라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성열관, 2010).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 민족주의나 국민 정체성과 같은 개념이 

강하고, 정치, 경제,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이러한 정체성과 시민권의 관계 설정도 더욱 복잡한 형

태로 나타나고 있다. 20세기 동아시아 사회의 민중들은 강제 동원, 

학살, 기아 등으로 일상을 파괴당하고, 그 역사적 고통은 상흔으로 

남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박성인, 2017; 박성인, 박명림, 2020). 동

아시아의 근대화와 전쟁의 역사 속에서 ‘재일조선인, 조선족, 중국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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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방인 등’의 독특한 이주민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이들은 현재에도 

각 사회의 주변인으로서 정체성과 시민권의 딜레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가속화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이민자 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구성원의 다양화는 여러 국가에서 사회 존속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되며, 이러한 이민자 차별과 배제 문제도 나타나고 있

다(박상희, 2021; 김지혜, 2021). 

이처럼 정치, 사회, 경제적 갈등으로 위협받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

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전 지구적 공동체 구성

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 사회참여, 국경

을 넘어서는 연대에 참여할 수 있는 세계시민의식 함양이 특히 중요

한 과제이다(박성인, 2017; 박성인, 박명림, 2020).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정체성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시민성을 넘어선 새로운 시민성

을 탐색하고, 지역 간 시민들의 상호 신뢰와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세계시민적 관점으로의 전환 필요성은 2010년부터 제기되어 왔다(김

의영, 2010; 이기호, 2010). 그러나 동아시아의 특수한 맥락을 반영

하면서도 보편적인 인권적 가치와 규범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

에 대한 것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으며, 관련 선행연

구들도 문제 제기 수준에 머물러있다(박성인, 2017; 박성인, 박명림, 

2020). 또한 기존의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논의와 실천들도 주로 학교

교육이나 학령기 아동청소년 대상의 교류활동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성인의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논의나 성인 대상의 세계시민

교육 기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박경희, 박환보, 2016; 한숭희 외,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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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성인의 세계시민의식 수준과 관련 요인

을 탐색하고, 기존 논의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세계

시민의식의 핵심이 ‘국경을 넘어선 새로운 문화, 관점, 가치와의 만

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강순원, 2010; Hanvey, 1975; Oxfam, 

2015; UNESCO, 2014; UNESCO, 2015), 하위 구성요인 중에서 이민자

에 대한 태도를 세계시민의식의 대리변수로 활용하고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계 성인들의 사회, 문화, 정치, 지속가능

발전 관련 가치를 측정하는 세계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 이

하, WVS) 7차 조사의 한국, 중국, 일본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 중국, 일본 성인의 세계시민의식 수준과 관련 

요인의 국가별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한국, 중국, 일본 성인의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무엇이며, 국가별 차이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세계시민의식: 이민자 태도

세계시민의식과 교육은 기존의 국제이해교육, 평화교육, 다문화교

육, 인권교육, 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고 

있으며, 하나의 패러다임이나 기조로 해석된다. 세계시민의식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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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장한 이래로 국내외 학자들이 꾸준히 개념화하고 있으나(Tawil 

& Locatelli, 2015), 개념의 복잡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세

계시민의식, 중국에서는 세계공민의식, 일본에서는 지구시민의식으로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불리며, 시대, 지역,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

되고 있다(강영민, 김다원, 2019; 성열관 외, 2015). 

본 연구는 세계시민의식의 포괄적 개념을 보다 명시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2019년 APCEIU 주관의 세계시민교육 지표 모니터링에서 

제시한 세계시민교육의 6개 주제 영역2)인 세계시민성, 인권, 평화, 

다문화존중, 지속가능성 발전과 UNESCO의 1) 지식, 2) 가치, 태도 3) 

실천역량이라는 2개의 차원으로 만들어 구성하였다(박환보 외, 2020; 

UNESCO, 2015).

본 연구는 세계시민의식을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요인에서 이민자 

태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세계시민의식을 둘러

싼 다양한 해석적 시도들에서 공통적으로 ‘기존의 자국민 중심의 울

타리를 넘어선 새로운 시야와 관점과의 만남’을 강조한다는 것이고

(강순원, 2010; Hanvey, 1975; Oxfam, 2015; UNESCO, 2015), 두 번째로 

동아시아 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위해

서는 한국, 중국, 일본 모두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들 중 다수가 

주변국 출신인 것을 고려했을 때, 각국의 상호이해를 기반3)으로 한 

2) 세계시민성, 성평등, 인권, 평화, 문화다양성, 지속가능발전 주제영역은 국

내세계시민교육 전문가 23명의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도출한 세계시민교

육 개념틀에 해당한다(박환보 외, 2020).

3) 중국의 경우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소수민족의 다양성이 중요한 국가적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민자 태도가 곧 한국인이나 일본인으로 이

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2018년 기준 거주 외

국인의 출신국 비율이 1위 중국 1,070,566명(45.2%), 2위 태국 197,7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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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태도는 동아시아 성인의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의식의 확장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이민자 구

성에서 중국인(조선족 및 한족)이 가장 많으며(KOSIS, 2021), 일본에

서도 조선 또는 한국 출신의 외국인의 비율이 가장 많다(일본 후생

성, 2020).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이민자의 이미지와 심상은 곧 주변

국가 출신의 외국인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민자는 내국인과 언어, 인종, 문화적 이질성을 가지는 집단으로, 

내국인은 이러한 이질성을 마주할 때, 인식과 경험에 따라 각기 다

른 심리적 반응을 형성한다(황성식, 김두섭, 2020). 이때 나타나는 태

도는 크게 부정적 반응, 긍정적 반응으로 나뉜다. 이민자에 대한 부

정적 반응은 곧 차별과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

다.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 대해 Nussbaum(2018)은 나와 다른 

집단, 타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 혐오는 무지에서 비롯한 두려움이 

원인이라고 본다. 또한 Nussbaum은 사회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상대

적으로 소수자인 이민자를 위협요인으로 대상화하고, 이민자를 탄압

하고, 제거함으로써 사회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과 오

해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여성혐오, 무슬림 

혐오, 동성애 혐오 등이 그 예이다. 

긍정적 반응은 주로 다문화 수용성, 이민자 수용 태도, 다문화적 

공감과 같은 용어와 같이 혼용되기도 한다. 세계시민의식이 소수자

와 약자에 대한 개방성과 포용성, 문화다양성 존중으로 지향하므로 

(8.4%), 3위 베트남 196,633명(8.3%) 그리고 6위 일본 60,878명(2.6%)이었다

(KOSIS, 2021). 일본의 경우 2020년 기준 1위 중국(홍콩 포함) 418,327명 

(25.2％), 2위 베트남 401,326명(24.2％), 3위 필리핀 179,685명(10.8％)그리

고 6위 한국 69,191명 (4.2%)이었다(일본 후생성,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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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의식

/교육 요소
지식 가치/태도 실천/사회참여

세계시민성

* 세계화와 상호의존

성 및 상호연결성

에 대한 이해

* 국경을 넘어선 다

른 정치, 사회, 문

화적 배경을 가진 

타자와의 조우

* 지역 수준(마을~세

계)에 따른 공동체

의식

6개 하위

주제에 따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의

청원, 캠페인

참여, 동아리 및

대외활동,

정치참여,

시민활동

참여와 같은

참여형태의

실천 행동

성평등

*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 성차별적 발언과 

의견에 대한 인식

* 기존의 성차별과 성

역할 고정관념 및 

선입견을 타파하고, 

성평등을 위한 노력

인권

* 인권과 민주주의

* 인간존엄성과 인류

애

* 세계인권선언 또는 

인권과 관련된 국

내의 선언

* 사회적 약자나 소

수자의 인권 보장

에 대한 동의와 차

별, 편견, 배제를 

지양하는 태도

평화
* 평화와 분쟁에 대

한 인식

* 비폭력 태도

* 갈등과 분쟁 해결

능력

문화다양성

* 다양한 국가와 사

회의 문화와 생활

양식

* 다른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문화

에 대한 개방과 

존중적 태도

지속가능발전

* 지속가능한발전의 

개념

* 기후변화 혹은 환

경오염에 대한 위

기의식

* 지속가능발전을 위

한 환경보존에 대

한 지속적 관심

* 윤리적 소비의식

※ 강순원(2010), 이재철(2017), 박환보 외 (2020), 허거훈, 정혜진(2020), 허윤철 외

(2017), 황성식, 김두섭 (2020), Hanvey(1975), Oxfam(2015), UNESCO(2015)를 토대로 개

념도 구성. 

※ 음영은 이민자 태도와 관련된 영역을 의미함.

<표 1> 세계시민의식 및 세계시민교육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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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민자 태도를 ‘이민자 수용에 있어서 긍정적인 입장

과 관점을 취하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변인인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이민자 수용에 

있어서 긍정적인 입장과 관점을 취하는 것으로 세계시민의식의 다양

한 하위 요인 중에서 세계시민성, 인권, 문화다양성과 연결될 수 있

다. 본 연구는 세계시민의식의 핵심이 ‘국경을 넘어선 새로운 문화, 

관점, 가치와의 만남’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강순원, 2010; Hanvey, 

1975; Oxfam, 2015; UNESCO, 2014; UNESCO, 2015; UNESCO & UIL, 

2016), 동아시아의 사회적 맥락에서 이민자 태도는 상호 이해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민자 태도를 세계시민의식의 대리

변수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세계시민의식 영향요인: 사회자본, 위협인식, 정보매체활용

본 연구는 세계시민의식의 대리변수로 이민자 태도를 선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자본과 위협인식, 정보매체활용4)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으로 구성되는 개념이다(Putnam, 

2000). 그중에서도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다른 인종․

4) 사회자본의 네트워크와 정보매체활용 요인은 접촉가설 관점에서 직접접

촉과 간접접촉으로도 분류가능하다(장신재, 2020; 신동훈, 양경은, 2020). 

그러나 본 연구는 좀 더 구체화하여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자

본, 위협인식, 정보매체활용이라는 세분화된 분류법과 관점을 수용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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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화권의 사람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

가 있다(Putnam, 2000: 137, Uslaner, 2002). 또한 Howe & Jackson(2006)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활동과 같은 시민참여와 결합

한 단체나 모임 활동은 사회적 소수자나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연구에서는 사적 및 공적 신

뢰, 다양한 인종과 문화권의 집단과의 네트워크 경험, 정치 및 시민

참여 활동이 세계시민의식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곽윤경, 

2020; 김혜선, 2014; 이형하, 2014; 허거훈, 정혜진, 2020; 허윤철, 임

영호, 조윤용, 2017). 

위협인식은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으

로 인해 이민자를 경쟁 대상이자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이다(황성식, 

김두섭, 2020). Nussbaum(2018)은 사회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상대적으

로 소수자인 이민자를 위협요인으로 대상화하고, 이민자를 탄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회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과 오해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위협인식은 대부분 소

득, 직업지위, 사회경제적 위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민자들은 

대부분 저숙련 일자리에 위치하게 되는데, 따라서 국내의 저숙련 노

동자나 직업지위가 낮은 내국인은 이민자를 경쟁 대상으로 인식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거나 복지정책에도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노성훈, 2013; 민지섭, 김두섭, 2013; 민태은, 2013; Mayda, 2006; 

Scheve & Slauhter, 2001). 이렇게 자국민이 이민자를 위협요인으로 인

식하게 하는 사회적 문제 상황은 경제적 양극화, 고용 불안, 사회 내 

치안이나 분쟁 문제나 대외적으로 전쟁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현대사회에서 정보를 수용하고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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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 활용하는 다양한 매체는 시민의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한다(박경희, 박환보, 정성경, 2018). 매체나 광고에서 재현되는 이

민자의 모습이 긍정적일수록 이민자 태도와 다문화 수용성을 높게 

형성되고, 이민자의 모습이 부정적일수록 이민자 태도와 다문화 수

용성은 낮게 나타났다(배은주, 장소현, 2020; 이미선, 이윤정, 2015). 

이와 같은 연구들은 미디어에서 다루는 이민자 담론의 내용에 주목

영역 하위요인 선행연구

사회자본
네트워크, 규범,

신뢰, 호혜성, 시민참여

곽윤경(2020),

김혜선(2014),

이재철(2017),

이형하(2014),

허거훈, 정혜진(2020),

허윤철 외(2017),

Herreros & Criaco(2009),

Putnam(2000)

위협인식

이민자를 국내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 상황의

위협으로 인식

노성훈(2013),

민지섭, 김두섭(2013),

민태은(2013),

황성식, 김두섭(2020),

Mayda(2006),

Scheve & Slauhter(2001)

정보매체활용 대중매체(TV, 신문, SNS 등)

남보영, 홍이준(2021),

배은주, 장소현(2020),

신동훈, 양경은(2020)

개인특성배경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국민 정체성, 국가자부심,

외국인 접촉 여부

장신재(2020),

장임숙, 이원일(2012),

박혜숙, 원미순(2010),

출처: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표 2> 세계시민의식 영향요인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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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민자 집단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견과 선입견을 

낳는 제한적인 내용만을 전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남보영, 홍이

준, 2021; 배은주, 장소현, 2020; 장신재, 2020;). 

성별, 소득, 교육수준, 정체성, 외국인과의 접촉 같은 개인 특성은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친다(장임숙, 이원일, 2012). 성별의 경우, 

연구마다 다르게 보고되고 있으나,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경

향을 보이며(김혜선, 2014), 소득은 높을수록(장신재, 2020) 교육은 많

이 받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이민자 태도가 높은 것으

로 보고된다(황성식, 김두섭, 2020). 

외국인과의 접촉은 대체로 긍정적인 이민자 태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피상적인 접촉은 오히려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Bennett, 1986), 이민자 집단과의 네트워크나 신뢰

와 같이 사회자본을 함께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이웃이나 

직장 동료 관계보다는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접촉하는 경우 이민

자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배은주, 장소현, 2020; 오계택, 이정

환, 이규용, 2007).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세계시민의식인 이민자 태도 영향요인으

로 사회자본, 위협인식, 정보매체활용의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사회자본차원에서 이웃신뢰, 외국인 신뢰, 정부신

뢰, 마을 소속감, 국가 소속감, 세계 소속감, 위협인식 차원에서 사회

안전인식과 고용에 대한 불안, 정보매체활용 차원에서 친구와의 대

화, 신문, TV, 인터넷, SNS와 같은 대중매체 마지막으로 개인특성배

경으로 성별, 교육, 소득, 국가 자부심, 외국인과의 접촉 여부를 동아

시아 성인의 세계시민의식 관련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주요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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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자 한다.

3. 한국, 중국, 일본의 성인 대상 세계시민교육 현황과 쟁점

1) 한국

한국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서의 역

량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역량 개념을 도입하며 역량 중심 교육과정

으로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동체역량’에서 국가․지

역․세계에 대한 공동체성을 강조한다. 또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의 총론에서는 UN의 SDGs와 OECD의 ‘교육 2030’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을 교

육 목표에 반영하였다(교육부, 2021).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교육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시민교육을 범교과주제로서 다루며 각 교과의 수업 주제로 녹여 내

거나, 지자체별로 세계시민교육을 별도의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

하기도 한다. 몇몇 시도교육청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이행 및 확산

을 위해 세계시민교육 연구․시범학교, 선도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

으며 그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유

네스코학교효과가 세계시민의식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대훈 

외, 2018). 교사 연수를 위해서 APCEIU 주관으로 교사 대상 국제 교

육 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국의 교육 문화와 내용을 

학습하며 글로벌 역량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운영되고 있다. 

학교교육 내에서 세계시민교육은 국가교육과정을 토대로 다양한 

방식의 교과교육과 비교과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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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등도 진행 중이다(교육부, 2021; 박환보, 임진영, 2021). 반면에, 

성인 대상의 세계시민교육은 주로 시민참여교육의 영역 내에서 이루

어지고 있지만, 시민참여교육 자체가 문화예술이나 직업교육 등의 

영역에 비해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매년 시민교육 프로그

램 수와 학습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민참여영역 

학습자 수는 전체 평생교육 학습자의 0.2%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 최근에는 평생교육 내에서 세계시민교육

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대구 수성구나 

인천 연수구 등 지자체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

려는 노력도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민교육영역에 대한 시민

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고, 교육과정 개발이나 세계시민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문 교강사도 부족한 실정이다(한숭희 

외, 2019).

2) 중국

중국의 국제이해교육은 유네스코의 교육이념에 영향을 받아 1980

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2016년 중국 교육부는 중국 학생 발전 핵심

소양에 ‘책임담당’에 국제이해교육의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중국 국

가교육의 주요 이념 중 하나로 발전되었다(강영민, 김다원, 2019). 중

국 국제이해교육은 교육과정에서 독립교과서가 편성되어 있지 않지

만 쟝쑤성 우시시(江苏省无锡市)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국제이해교육

에 관심을 가지고 초중등교육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강

영민, 김다원, 2019). 이와 같은 중국의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관심은 

중국 정부가 2001년 WTO 가입,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같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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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의 주최와 동북 해안의 도시들의 경제적인 선진화에서 촉진되

었다. 중국 정부는 젊은 세대의 국제적 관점과 시야를 넓히고, 세계

시민(global citizen)으로서 양성하기 위해 국제이해교육 이행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나, 자기 고유의 토착 문화와 정체성을 우선적으로 기

반한 세계시민정체성을 강조하였다(Li, 2001; Yuan, 2002).

중국의 국제이해교육은 초중등교육단계를 중심으로 확장되어 왔으

며, 일부 지역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ESD에 대한 관심과 이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은 1949년 이후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필요한 인력을 길

러내기 위해 문해교육, 농촌교육, 직업교육, 대학평생교육, 독립 성인

교육 기관을 운영해왔다(박복선, 2013). 1990년대 중국은 평생학습도

시 건설 이념을 법 제정을 통해 밝혔고, 2013년 UNESCO, 중국교육

부, 베이징교육청이 함께 베이징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학습도시로 

나아갈 것을 선언하였다(Yuan, Gui and Shen, 2019). 

또한 주요 사례 지역으로 디칭의 바주(Diqing-Bazhu) 마을은 샹그

리라 지속가능발전 기관(Shangri-la Institute for Sustainable Communities, 

SISC)과 협업하여 지역 기반의 ESD 학습과 자연 교육이 형식, 비형

식, 무형식 학습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Liu & Constable, 2010). 바주 지역은 중국의 서쪽, 티베트지역으

로 2007년 당시 연평균 소득이 100달러가 안 되는 가난한 지역으로 

1,380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마을

이다. ESD 프로젝트의 주요 핵심은 마을 지속가능성으로 사라져가는 

바주 지역의 언어와 전통춤, 음악과 같은 문화를 후속세대에 전달하

는 것과 자연환경의 보존에 있다(Liu & Constabl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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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주의 사례에서 무형식, 비형식 교육에서의 ESD 교육의 핵심은 1

차적으로 환경보존과 문화보존이라는 내용도 있지만 학교교육 접근

성이 떨어지는 중국의 많은 농촌 지역의 학생과 성인에게 교육의 기

회를 제공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3) 일본

일본은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

전교육(Education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ESD)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일본은 1953년부터 유네스코 학교를 운영하여 

2018년 기준 1,033개 학교가 유네스코 학교로 지정되어(Fredriksson et 

al., 2020)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유네스코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

며, 2002년 UNDESD를 제안하여 전세계의 ESD 확장과 이행에 있어

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이정희, 2020; 유영억, 2010). 

일본은 2017년 3월 유치원 교육 요령,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전문과 총칙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사람’ 양성을 언급

하고 각 교과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다(이정희, 2020: 16). 

일본의 평생교육은 1949년 사회교육법을 시행하고 공민관에서 사

회교육과 시민교육을 주도해왔다. 일본의 평생교육 체제 내에서 ESD

는 중요한 주제로 여겨져 지역기반 학습(Community based learning)을 

통해 공민관과 소학교 및 중학교와 연계한 ESD를 적극적으로 이행

해오고 있다(Noguchi et al., 2015). 주요 사례로는 2002년 이후로 일본

의 도시 오카야마에서는 일본 ESD 촉진을 위해 지역기반 학습을 주

요 특색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2014년에는 ESD 내에 환경보존, 재난

위험완화, 수입증진․기업가정신․지역발전, 문화다양성과 세대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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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 임파워먼트, 정책 수립과 경영, 역량개발과 같은 내용을 포함

하여 공민관에서 제공하였다(Noguchi et al., 2015).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이하 

WVS) 7차 조사 데이터 중 동아시아 3개국 한국, 중국, 일본의 데이

구분 한국 중국 일본

주요 이념
홍익인간과

민주시민

인류운명

공동체의식

지속가능발전과

지구시민의식

교육정책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세계공민교육,

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육

체제 내

세계시민

교육

학교교육

2015 교육과정

핵심역량

국가중장기교육

기획과 발전요강,

2016 중국학생

발전 핵심소양

2008 교육진흥

기본계획,

2017학습지도요령

범교과주제 O 범교과 주제 O 범교과주제 O

일부 시도에서

독립교과 시행

일부 지역에서

독립교과 시행
-

평생교육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이행
일부 지역 공민관 ESD 이행

출처: 강영민, 김다원(2019), 이정희(2020), 한숭희 외(2019), Fredriksson et al(2020), 

Li(2001), Liu & Constable(2010), Noguchi et al(2015), Yuan(2002) 연구를 토대로 작성

<표 3> 한국, 중국, 일본의 세계시민교육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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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활용하였다. WVS는 1981년 이후로 5년을 주기로 시행되는 국

제조사로서 사회가치, 태도, 고정관념, 웰빙, 사회자본, 경제관, 이주, 

과학기술, 종교, 안전, 도덕적 가치와 규범, 정치적 관심과 참여, 문

화에 대한 성인의 가치관과 의식을 측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데

이터가 개방된 WVS 7차 조사는 2017-2021년 동안 이루어지며 2020

년을 기준으로 48개국이 조사를 마쳤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국인 

한국과 중국에서는 2018년에, 일본에서는 2019년에 조사가 진행되었

다. WVS 7차 조사는 국가별 SDG(1-빈곤, 2-기아, 3-건강과 웰빙, 4-교

육, 5-성평등, 8-노동과 경제성장, 11-지속가능발전가능한 도시와 지

역, 13-기후변화, 16-평화와 정의, 17-글로벌파트너십)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문항이 새롭게 포함되어 이전 조사와 달리 세계시민의식 또는 

지속가능발전 영역과 관련된 성인의 의식 수준이나 가치관을 살펴보

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구분
한국(n=1,229) 중국(n=2,952) 일본(n=1,34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여성 601 48.9% 1,451 49.2% 588 43.6%

남성 628 51.1% 1,501 50.8% 761 56.4%

연령

20대 211 17.3% 521 18.0% 121 9.00%

30대 214 17.4% 619 21.4% 171 12.7%

40대 245 19.9% 727 25.1% 230 17.0%

50대 250 20.3% 576 19.9% 215 15.9%

60대 이상 309 25.1% 509 17.6% 612 45.4% 

출처: WVS 7차

<표 4>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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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인설정

1) 종속변인

종속변인은 이민자 태도로서 ‘이민자를 받아들이면 국내의 부족한 

인력을 채울 수 있다(Fills important jobs vacancies)’, ‘문화 다양성을 강

화할 수 있다(Strengthens cultural diversity)’,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다(Offers people from poor 

countries a better living)’라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0), 의견

을 말하기 어렵다(1), 동의한다(2)고 묻는 3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

하였다.

2) 독립변인

독립변인은 성인의 개인특성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정

치사회적 관심, 국가 자부심 변인이 투입되었다. 성별은 남성이 1, 

여성이 2인 더미변인이다. 연령은 척도점수이다. 교육수준은 5)ISCED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소득수준은 10점 척도 점수이다. 정치사회적 

관심은 4점 척도, 국가 자부심은 4점 척도이다.

사회자본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 또는 외국인과의 접촉 여부 변인

은 더미변인이다. 이웃 신뢰, 다른 국적 사람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마을 소속감, 국가 소속감, 세계 소속감 투입되었으며 모

두 4점 척도이다.

5) 영유아교육단계 0, 초등교육단계 1, 전기중등교육 2, 후기중등교육 3, 중

등교육후비고등교육 4, 단기고등교육 5, 학사학위 및 그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 6, 석사학위 및 그에 상응하는 교육수준 7, 박사학위 및 그에 상응

하는 교육수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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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하위문항

종속변수 이민자 태도

From your point of view, what have been the effects 

of immigration on the development of [this country]? 

For ea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about the effects of 

immigration, please, tell me whether you agree or 

disagree with it:

0=Disagree

1=Hard to say 

2=Agree

개인특성

성별 male=1, female=2

연령 scale

교육수준 　ISCED level: 0~8단계 

소득수준 1~10

정치사회적 관심

How interested would you say you are in politics? 

Are you

1=Very interested

2=Somewhat interested

3=Not very interested

4=Not at all interested

국가 자부심

How proud are you to be [country’s nationality]?

1=Very proud

2=Quite proud

3=Not very proud

4=Not very proud at all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접촉 여부
Could you please mention any that you would not 

like to have as neighbors?

0=Not mentioned

1=Mentioned다른 인종 접촉 여부

사회

자본
신뢰

이웃 신뢰

외국인 신뢰

Could you tell me for each whether you trust 

people from this group completely, somewhat, not 

very much or not at all?

1=Trust completely

2=Trust somewhat

3=Do not trust very much

4=Do not trust at all

<표 5>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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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하위문항

사회

자본

신뢰 정부 신뢰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1=A great deal

2=Quite a lot

3=Not very much

4=None at all

소속감

마을 소속감
People have different views about themselves

and how they relate to the world. Using this card,

would you tell me how close do you feel to…?

1=Very close

2=Close

3=Not very close

4=Not close at all

국가 소속감

세계 소속감

위협인식

사회안전인식

Could you tell me how secure

do you feel these days?

1=Very secure

2=Quite secure

3=Not very secure

4=Not at all secure

고용에 대한 불안

To what degree are you worried

about the following situations?:

Losing my job or not finding a job

1=Very much

2=A good deal 

3=Not much

4=Not at all

정보매체활용

친구와의 대화
People learn what is going on in this

country and the world from various sources.

For each of the following sources, please indicate

whether you use it to obtain information daily,

weekly, monthly, less than monthly or never

1=Daily

2=Weekly

3=Monthly

4=Less than monthly

5=Never

신문

TV

인터넷

SNS

<표 5>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문항 구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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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인식에서 사회안전인식과 고용불안변수가 사용되었다. 사회안

전인식은 최근에 느끼는 안전 정도를 4점 척도로 묻는 문항이며, 고

용불안은 ‘직장을 잃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

느정도 불안함을 느끼는지를 묻는 4점 척도 문항이다.

정보매체활용은 친구와의 대화, 신문, TV, 인터넷, SNS 변인이 활

용되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정치사회적 정보를 접하는데 얼마나 

자주 해당 매체를 활용했는지를 응답하는 5점 척도 문항이다.

통계적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개인특성변수에서 정치사회적 관심, 

국가 자부심, 신뢰, 소속감, 위협인식, 정보매체활용 문항은 역문항 

처리를 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국가별 성인의 세계시민의식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차이검증과 사후검정분석 방법인 Scheffé를, 마지막으로 성인의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도구로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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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동아시아 성인의 세계시민의식 관련 요인 국가별 평균 차이 검

증 결과

한국, 중국, 일본 성인의 세계시민의식 관련 요인의 국가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개인특성 배경에서 성

별,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에 대한 사후검

정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6>에 따르면 세계시민의식인 이민자 태도는 중국(M=1.49), 

일본(M=1.44), 한국(M=0.63)의 순서대로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일본

과 중국에 비해 한국의 이민자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자부심은 중국(M=4.35), 일본(M=4.16), 

한국(M=3.91)의 순서대로 높은 평균을 보였다. 정치사회적 관심은 

일본(M=2.66), 중국(M=2.49), 한국(M=2.40) 순서대로 높은 평균을 

보였다.

사회자본에 대한 국가별 평균 차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웃사

회에서 이민자․외국인 노동자와의 접촉 여부의 경우 일본(M=0.30)

과 중국(M=0.26)의 평균 차이가 없었고, 한국(M=0.22)이 낮았다. 다

른 인종과의 접촉 여부의 경우 중국(M=0.19)이 가장 높았고, 일본

(M=0.15)과 한국(M=0.15)의 평균 차이가 없었다. 이웃신뢰에 대해서 

중국(M=2.99), 한국(M=2.91), 일본(M=2.65)의 순서대로 높은 평균을 

보였다. 외국인 신뢰에 대해서 일본(M=2.10), 한국(M=1.97), 중국

(M=1.91)의 순서대로 높은 평균을 보였다. 정부신뢰에 대해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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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42), 한국(M=2.48), 일본(M=2.36)의 순서대로 높은 평균을 보였

다. 마을 소속감의 경우 한국(M=3.31)과 일본(M=3.27)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중국(M=3.19)이 가장 낮았

다. 국가 소속감의 경우 중국(M=3.26), 일본(M=3.25), 한국(M=3.24) 

세 국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세계 소속감의 경우 중국(M=2.30), 한국(M=2.13), 일본(M=1.93)

의 순서대로 높은 평균을 보였다.

위협인식에 대한 국가별 평균 차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안전

인식의 경우 중국(M=3.16), 한국(M=2.72), 일본(M=2.58)의 순서대로 

높은 평균을 보였다. 고용에 대한 불안의 경우 일본(M=2.92)과 한국

(M=2.88)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는 없었으며, 중국(M=2.77)

이 가장 낮았다.

정보를 수용하는 데에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매체에 대한 국가별 

평균 차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친구와의 대화 활용에 대해서 한국

(M=3.93)이 가장 높았으며, 중국(M=3.58)과 일본(M=3.52)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가 없었다. 신문 활용의 경우 일본(M=3.72), 

한국(M=2.32), 중국(M=1.77)의 순서대로 높은 평균을 보였다. TV 활

용의 경우 일본(M=4.82)과 한국(M=4.74)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중국(M=4.07)이 가장 낮았다. 인터넷 활

용에 대해서 한국(M=3.96)과 일본(M=3.8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국(M=2.56)이 가장 낮았다. SNS 

활용의 경우 중국(M=3.63)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M=2.59)과 일본

(M=2.4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개인특성의 정치사회적 변인과 사회자본, 위협인식, 정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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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활용 활용에 대한 국가별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국가 소속감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동아시아 성인의 세계시민의식 영향요인 분석 결과

본 연구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성인의 세계시민의식 관련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세계시민의식 연구모형의 설명력

(R2)은 총 분산의 6.9%으로 F값은 4.255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개인배경에서 소득수준(B=0.037, p<.001)이 정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국가 자부심(B=-0.060, p<.05)은 한국 성인의 

세계시민의식에 부적인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반면에 성별, 연령, 

교육수준, 정치사회적 관심은 한국 성인의 세계시민의식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사회자본 차원에서 세계 소속감(B=0.060, p<.01)이 한국 성인의 세

계시민의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외국인 신뢰

(B=-0.069, p<.01), 마을 소속감(B=-0.066, p<.05)은 한국 성인의 세계

시민의식에 부적인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마을 소속감과 세계 소

속감이 세계시민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세 국가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이민자․외국인 접촉 여부, 다른 인종 

접촉 여부, 이웃신뢰, 정부신뢰, 국가 소속감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

이지 않았다. 위협인식 차원에서 사회안전인식, 고용에 대한 불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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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매체활용 차원

에서 친구와의 대화(B=-0.035, p<.01), 인터넷(B=-0.046, p<.001)의 활

용 빈도는 한국 성인의 세계시민의식에 부적인 통계적 유의성을 보

였다. 신문, TV, SNS의 활용 빈도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중국 성인의 세계시민의식 영향요인 연구모형의 설명력(R2)은 총 

분산의 3.9%으로 F값은 5.175로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개인배경 특성에서 국가 자부심(B=0.034, p<.05), 정치사회적 

관심(B=0.033, p<.05)은 중국 성인의 세계시민의식에 통계적으로 정

적인 유의성을 보였으며, 소득수준(B=-0.014, p<.05)은 통계적으로 

부적인 유의성을 보였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사회자본 차원에서 외국인 신뢰(B=0.053, p<.001), 정부신뢰

(B=0.039, p<.05)는 중국 성인의 세계시민의식에 통계적으로 정적인 

유의성을 가졌다. 정부신뢰가 성인의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통계적으

로 정적인 유의성을 보인 국가는 세 국가 중 중국이 유일하다. 다른 

인종 접촉 여부(B=-0.073, p<.01)는 중국 성인의 세계시민의식에 통

계적으로 부적인 유의성을 보였다. 이민자․외국인 노동자와의 접촉 

여부, 이웃 신뢰, 마을 소속감, 국가 소속감, 세계 소속감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위협인식 차원에서 사회안전인식, 고용에 

대한 불안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정보매체활용 차원

에서 인터넷(B=0.008, p<.05)이 중국 성인의 세계시민의식에 정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의 대화, 신문, 

TV, SNS 활용 빈도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일본 성인의 세계시민의식 영향요인 연구모형의 설명력(R2)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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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의 27.0%로 F값은 9.090로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개인배경 특성에서 교육수준(B=0.026, p<.05)이 일본 성

인의 세계시민의식에 통계적으로 정적인 유의성을 보였으며, 연령

(B=-0.005, p<.001)은 일본 성인의 세계시민의식에 통계적으로 부적

인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소득수준, 국가 자부심, 

정치 사회적 관심은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않았다.

사회자본 차원에서 외국인 신뢰(B=0.121, p<.001)가 일본 성인의 

세계시민의식에 통계적으로 정적인 유의성을 보였으며, 이민자․외

국인 노동자 접촉(B=-0.206, p<.001), 다른 인종 접촉 여부(B=-0.127, 

p<.05)는 일본 성인의 세계시민의식에 통계적으로 부적인 유의성을 

보였다. 한편 이웃신뢰, 정부신뢰, 마을 소속감, 국가 소속감, 세계 

소속감은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않았다. 위협인식 차원에서 사회안

전인식(B=0.132, p<.001)은 일본 성인의 세계시민의식에 통계적으로 

정적인 유의성을 보였다. 고용에 대한 불안(B=-0.069, p<.001)은 일

본 성인의 세계시민의식에 통계적으로 부적인 유의성을 보였다. 정

보매체활용 차원에서 친구와의 대화(B=0.056, p<.001), TV(B=0.066, 

p<.01) 활용 빈도는 일본 성인의 세계시민의식에 통계적으로 정적인 

유의성을 보였으며, 인터넷(B=-0.039, p<.01)이 부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보였다. 한편 신문, SNS의 활용 빈도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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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성인

의 세계시민의식 수준과 관련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각국의 

성인 대상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가치관조사 7차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민자 태도로 

정의한 세계시민의식 수준의 국가별 차이를 살펴보고, 사회자본, 위

협인식, 정보매체활용의 측면에서 각 국가별로 관련 요인의 영향력

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 3개국 성인의 세계시민의식 수준은 중국(M=1.49)과 

일본(M=1.44)에 비해 한국(M=0.63)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한일 대학생의 다문화 수용력 차이를 분석한 연구(김태완 외, 

2016)나 한중 성인의 다인종 사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 결과

와 맥을 같이 하며(서운석, 2010), 다문화적인 환경 변화에 노출된 시

기 차이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외국인 노동자

와 결혼이주여성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다문화 가정’, ‘다문화 아동’ 

등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냈지만, ‘다문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이민경, 2010). 반면에 일본은 

1980년대부터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가 본격화되

었고(김희재, 2015), 지역사회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교

육 정책이나 구식민지 출신자를 비롯한 이민자 관련 사회운동 자연

스럽게 형성되었다(김태완 외, 2016). 중국의 경우에는 1950년부터 중

국 내의 소수민족을 확정하는 등 하나의 중국 내에서 다민족 사회를 

형성해왔다(서운석, 2010). 따라서 이러한 다문화적 환경이나 정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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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등에 노출된 시기의 차이로 인해 한국 성인이 중국이나 일본 

성인에 비해 이민자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일본과 중국 성인의 인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성인의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모두 동일한 모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공통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일

본 성인의 세계시민의식 형성과 관련한 요인들이 국가마다 상이하다

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변인인 사회

자본, 위협인식, 정보매체활용의 측면에서도 국가별 공통 영향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자본 변인은 한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

는데, 외국인을 신뢰할수록, 마을에 소속감이 높을수록 세계시민의식

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세계소속감은 한국 성인의 세

계시민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한국에서는 이민자나 외

국인은 나 또는 우리를 둘러싼 소속 경계가 층위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박상희, 2021), 이민자나 외국인은 가장 바깥 경계에 위치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세계

시민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다중정체성을 지향한다(UNESCO, 2014; 

UNESCO, 2015).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한국 성인의 경우,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지역소속감이나 정체성이 오히려 세계시민성과 배타적

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개인의 시민적 정체성은 국가나 세계시민적 정체성과 함께 매우 복

잡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사회의 특성에 따라 공존할 수도 있고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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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성열관, 2010; 서운석, 2010). 따라서 한국 성

인은 글로벌 문제에 대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식할 

때와 ‘우리 지역’ 또는 ‘나의 문제’로 인식할 때의 사고방식과 태도,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으며(김이선 외, 2018),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정체성과 시민권 사이의 긴장이 크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성인 대상의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있어, 

성인 학습자에게 ‘나와 우리의 일도 세계의 일이 될 수 있으며,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도 나의 일로 인식하게 하는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교육 

활동과 경험 제공이 필요하며, 한국 성인의 위계적 소속감을 해체하

고, 점차 다중 소속감, 다중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

요하다.

셋째, 위협인식의 경우, 일본에서는 사회에서의 안전감을 높이 인

식할수록, 고용불안이 낮을수록 세계시민의식이 높았지만, 한국과 중

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이는 일본 성인들이 이

민자 수용과 그로 인한 여러 사회적 이슈를 사회 구조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지만(민태은, 2013; 황성식, 김두섭, 2020), 한국과 중국에

서는 그렇지 않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위협인식

으로 일자리 위험, 범죄 위험, 국가 경제 위기가 높게 나타났으나(김

이선 외, 2018; 민지선, 김두섭, 201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안전

인식이나 고용에 대한 불안은 통계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 위협인식

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정보활용매체 변인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통계적인 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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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났지만, 하위변인이나 영향력의 방향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한국은 ‘친구와의 대화’와 ‘인터넷’이 부적 영향을 미쳤지

만, 중국의 경우 ‘인터넷’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본은 ‘친구와의 대화’와 ‘TV’는 성인의 세계시민의식에 정

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인터넷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로 성인들에게 익숙하거나 주로 활용하

는 정보매체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보매체활용

은 성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세

계시민교육에서도 성인들이 매체를 통해 적절한 정보에 접근하고 해

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변수 측정의 한계로 인해 

이민자 모습이 재현이 포함되거나 보다 성인의 정보역량 등을 구체

적으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3국 성인의 개인특성에 따라 세계시민의식도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개인 특성 중에서 이민자나 타인종 접촉 여

부에 있어 국가별 차이가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웃에 외국

인, 이민자, 다른 인종과의 접촉이 있을수록 세계시민의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두 국가 모두 외국인 신뢰는 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 이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민자와의 단순하고 피상적인 

접촉은 오히려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을 강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Bennett, 1986), 중국과 일본 성인이 이민자나 외국인 집단을 단순히 

‘타자’로서 알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간의 ‘신뢰 형성’을 

기반한 이해와 공감이 함께 고려되는 교육적 기제가 필요하다는 것

을 시사한다(김진희, 이로미, 2019; 송영훈, 2019; Nussbaum, 2018).

또한 일본에서는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민자 태도



동아시아 성인의 세계시민의식 관련 요인 분석- 사회자본, 위협인식, 정보매체활용을 중심으로-  111

가 높았다. 이는 일본에서는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세대별 차이와 동

일한 세대임에도 교육수준별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세대별 차

이와 교육수준별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보다 더 높은 연령의 성인

과 동일한 세대 내에서 비교적 학력이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세계시

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정치사회적 관심이 세계시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에서 정치사회적 관심을 국제 정세와 이슈에 대

한 이해와 연결한다면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개국 성인의 세계시민의식 

수준과 관련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별 특성을 이해하고 

성인 대상의 세계시민교육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

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자본, 위협인식, 정보매체활용과 같은 변인

을 사용하였으며, 교육변인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

라서 후속 연구로 성인의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촉진에 있어서 평생

교육 프로그램 이수 여부나, 비형식, 무형식 학습과 같이 구체적인 

교육요인을 영향력을 포함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둘째, 정보매체

활용 변인의 한계이다. 특히, 이민자, 난민이 사회에서 이슈가 될 때

마다 쏟아지는 각종 가짜뉴스와 대중매체에서 재현되는 부정적인 모

습은 COVID-19 상황에서 더욱 심화되었으며, 세계시민으로서 정보

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역량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은 정보역량을 측정하

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성인의 비판적인 정보역량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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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확인할 것을 후속연구로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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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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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puts an in-depth study on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factors 

related to global citizenship in adults from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nd 

analyzing the elements affecting them.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7th 

World Value Survey which was undertaken i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were used, and they were examined with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of social 

capital, threat recognition, and information media utilization to get to know the 

influence of variables from various aspects. Multiple regression was applied for 

thi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global citizenship of adults was 

high in the order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nd the factors influ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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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itizenship depend on the country. This implies that contextual factors 

are acting differently in the formation of the global citizenship of adults even 

they are from the same East Asian region. Secondly, simple contact with 

immigrants and foreigners in China and Japan has negative effects while having 

a positive effect on trust in foreigners. This suggests that an educational 

mechanism is required to raise trust and empathy beyond understanding 

immigrants simply to foster global citizenship among Chinese and Japanese 

adults. Thirdly, depending on the hierarchy of the sense of belonging, the 

impact on global citizenship was different in South Korea. Educational activities 

and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to establish the sense of global citizenship 

of adults in South Korea. Fourthly, the treat perception of social safety and 

employment insecurity in South Korea and China did not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to global citizenship. While the higher the social safety perception 

the heavier the employment insecurity, adults in Japan had higher global 

citizenship awareness. This implies that Japanese adults perceive the problems of 

immigration as a matter of national or social situation and structure. Finally,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media in all countries revealed statistical 

significance, which means that attitude for immigrants would vary depending on 

which information medica is used from those three countries.

Key words : Attitude towards immigrants, Global Citizenship, Social capital, Threat 

Perceptions, Information Media

투고신청일: 2021. 11. 14

심사수정일: 2021. 12. 20

게재확정일: 2021. 12. 23


